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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 탄소감축을 위한 에너지화 
시설의 현장 목소리 청취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 ㈜이천바이오에너지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함께 7월 4일(목) 오후,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인 ㈜이천바이오에너지(경기도 이천시 소재)를 방문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에서 지난 1월에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

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이행하고 있는 현장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 저탄소 사양 관리 등을 통해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까지 감축

□ ㈜이천바이오에너지는 주변 농가에서 나오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해 연간 

2,480M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 중 가축 분뇨처리 방식 개선을 담당하며 자원순환과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ㅇ 이곳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싼 값에 

전기를 제공하고, 전기 생산 후 발생하는 폐열은 열교환기를 통해 회수해 

흡수식 냉난방기에 공급, 시설하우스, 저온 보관창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이번 현장방문을 주관한 탄녹위 주대영 사무차장은 가축분뇨와 유기성

폐기물 등을 에너지화하는 시설과 바이오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황화수소(H2S)의 정제시설 등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

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ㅇ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공정 소개’와 축산환경관리원의 △‘공동자원화

시설 우수사례 소개’에 대한 발표로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회사 관계자들은 환경영향

평가 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 주대영 사무차장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화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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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이천바이오에너지) 현황

□ 일반현황

ㅇ 법인명: 농업회사법인 ㈜이천바이오에너지 / 대표이사: 방기연

ㅇ 위치: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로 237-31

ㅇ 준공연도: 2020.9월(시운전: 2021.12월)

    * 총사업비 89억원(국비보조 45억원, 국비융자 18, 자부담 26)

    * 24년 추가사업 선정 : 245억원(국비50%, 지방비20%, 자부담30%), 200톤/일

ㅇ 처리용량: 99톤/일(가축분뇨 70, 음폐수 등 29), * 온실가스 3.7천톤/연 감축효과

- 가스저장조 1,000톤, 액비저장조 9,600톤, 발전설비 500kwh

□ 운영현황

ㅇ 위탁농가: 모가면 등 32개 양돈농가

ㅇ 반입량(’23년): 84톤/1일(용량기준)

     * 반입수수료: 27천원/톤

ㅇ 바이오가스 생산량(’23년 예상): 1,496,500∼1,825,000㎥(발전량 

3,102~3,650MkW/연간)

     * 전기생산 후 폐열 회수(회수 열량: 13,062Mcal/일, 경유환산 40만L/년)

에너지화시설 전경 주요 처리공정


